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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career choice type among paramedic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34 paramedic students in C area from 

August 25 to September 3, 2015.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reer obstacle factors, career identity, and types of career choice. The data were analyzed by t test, 

ANOVA, post hoc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 20.0.

Results: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of paramedic student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on motivation of university choice,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ference. A stable type of career 

choice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score for career obstacle factors and a higher score for career 

identity. Career identity had a strong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jor satisfaction and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career obstacle factor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career identity were types of career choice, motivation of university choic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obstacle factors. The explanatory power was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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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a career integrity enhancement program can solve the career obstacle 

factors for paramedic students.

Keywords: Paramedic students, Types of career choice, Career obstacle factor, Career identit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성

공적인 취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직업

이 한 개인의 삶의 본질을 결정하고 삶의 내용과 

가치 수준을 결정하고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의 영

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1]. 직업선택은 자

신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대한 고민보다는 업무조

건이나 보수, 주변의 선호도 등으로 선택하게 되

어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주변의 여러 상황들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2].

대학생은 최초로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를 선택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2]. 진로를 선

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기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흥미와 능력에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이지만 취업의 

문턱이 낮은 보건계열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조차 

진로와 직업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적절한 진로준

비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분야를 선

택하게 되어 대학 입학 후 전공 부적응을 비롯한 

취업과 진로문제로 고민하게 된다[3]. 특히 응급구

조학과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뿐 아니라 임상실습

에 임해야 하므로 환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등과 관련된 

역할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4].

진로정체감이란 진로에 대한 자신의 신념 정도

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목표, 관심 및 소질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모습을 갖는 것이다[5]. 뚜렷하지 

못한 진로정체감은 전공과 직업에 대한 부적응을 

일으킨다[6]. 응급구조학에 관하여 막연한 이미지

만을 가지고 있거나 불안정한 진로선택 유형은 진

로정체감 형성과 직업만족도를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 연구결과[2, 7, 8]들을 볼 

때 진로선택요인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이다.

진로장애 요인은 개인의 진로 발달을 어렵게 만

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이

다[9]. 진로 장애는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몰입

하거나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대학생들의 대학 적응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으로

[10] 진로를 개척을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고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준다.

진로선택요인과 진로장애요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진로결

정장애를 덜 지각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

[11]. 안정적 진로선택유형과 관습적 진로선택유형

이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과 중다선택 진로선택유

형보다 높은 진로정체감 수준을 갖는다[2]. 간호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안정적 진로선택

유형이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고 불안정적 진로선

택유형에서 진로정체감이 가장 낮았으며 중다선택

과 관습적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응

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

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취업자신감이 높았고[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나[13]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학생

진로지도 상담방향을 설정하고 진로선택요인과 준

비행동에 따른 진로정체감을 파악하는 것은 응급구

조학과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취업진로를 지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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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진로 선택 유

형과 진로장애요인에 따른 진로정체감을 파악하

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대상자는 현재 C지역에 재학 중인 4년제 응급

구조학과 학생으로 자료 수집은 각 학교에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였으며 동의를 한 학생에 한하여 설문

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8월 25일

부터 9월 3일까지로 총 10일간 진행하였다. 설문

에 참여한 대상자는 C지역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 총 234명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진로선택유형

Gianakos[7]가 구분한 진로선택 방법에 근거하

여, Lee[8]의 진로선택유형 분류 방법을 사용하였

다. 세 개의 요인을 측정하여 진로선택유형을 구

분하였는데. 요인 1은 고등학교 시절 고려했던 대

학의 전공, 요인 2는 실제 대학 입학 시 선택한 전

공, 요인 3은 다시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면 선택할 전공이다. 여기에는 안정적, 중다선택, 

관습적 그리고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으로 분류된

다. 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은 요인 1, 요인 2, 요인 

3이 완전히 일관성을 보일 때이며, 중다선택 진로

선택유형은 요인 1과 요인 2는 같지만, 요인 3이 

다른 유형일 때, 관습적 진로선택유형은 요인 2가 

요인 1과는 다르지만 요인 3과는 일치하는 유형을 

말하며,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은 세 개 요인 모

두가 불일치할 때를 말한다.

2) 진로장애요인

진로장애요인은 Kim[14]이 개발한 진로탐색장

애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척도로 평가

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느끼는 

장애요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으로는 대

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적 정보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과 미래불안 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77이었다.

3) 진로정체감

Holland 등[15]이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MVS)의 하위척도인 정체

감 척도 18문항을 Kim[16]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

안하고, Kwon[17]가 한국 간호대학생에 맞게 14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총 14문

항이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역환

산하여 계산하였다(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

감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 

Kwon[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과 

진로선택유형별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은 

t-test 와 ANOVA로 평균비교를 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진로장

애요인,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

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진로장애요인과 학과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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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

Sex
Male 110 47.0

Female 124 53.0

Grade

1st year 62 26.5

2nd year 60 25.6

3rd year 60 25.6

4th year 52 22.2

Motivation of university choice

According to high school grade 33 14.1

Advice of parents 24 10.3

Employment rate 12 5.1

Aptitude and interest 133 56.8

Specialized job 19 8.1

Others 13 5.6

Achieving score

Good 45 19.2

Fair 159 67.9

Poor 29 12.4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3 5.6

Usual 48 20.5

Satisfaction 173 73.9

Clinical experience
Yes 112 47.9

No 122 52.1

Job preference

Firefighter 97 41.5

Medical institution 16 6.8

Related industry 105 44.9

Others 16 6.8

Economic level

Low 35 15.0

Intermediate 133 56.8

High 66 28.2

Physical condition

Poor 5 2.1

Usual 28 12.0

Good 201 85.9

Personal relationship

Poor 4 1.7

usual 53 22.6

Good 177 75.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amedic students (N=234)

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

자 47.0%(110명), 여자 53.0%(124명)이었으며, 1

학년 26.5%(62명), 2, 3학년은 각각 25,6%(60명), 

4학년 22.2%(52명)로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진학

동기로는 적성과 흥미가 56.8%(133명)로 가장 높

았다. 성적은 중인 경우 67.9%(159명)였으며, 전

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3.9%(173명)로 가장 많았

다.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경우가 52.1%(122명), 있

는 경우가 47.9%(112명)이었으며, 희망진로는 산

업체 44.9%(105명), 소방공무원 41.5%(97명)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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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Career obstacle factors Career identity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Sex

Male 1.88±.495
-2.576 .011

2.86±.460
.191 .848

Female 2.04±.448 2.84±.491

Grade

1st yeara 1.91±.415

.755 .520

3.02±.429

4.774
.003
(a>c)

2nd yearb 2.02±.481 2.81±.494

3rd yearc 2.00±.513 2.71±.528

4th yeard 1.92±.498 2.84±.387

Motivation 
of
university 
choice

According to high
school gradea 1.99±.439

2.327 .044

2.61±.426

9.746
.000

(a,b,c<d)

Advice of parentsb 2.20±.453 2.54±.500

Employment ratec 1.89±.567 2.57±.609

Aptitude and
interestd

1.90±.451 3.01±.415

Specialized jobe 2.14±.549 2.66±.393

Othersf 1.91±.546 2.92±.440

Achieving 
score

Gooda 1.97±.509

.375 .688

2.79±.423

3.098 .047Fairb 1.95±.459 2.90±.476

Poorc 2.03±.533 2.68±.518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a 2.24±.695

5.913
.003

(a,b>c)

2.24±.691

30.286
.000

(a<b, a<c)
Usualb 2.11±.425 2.58±.354

Satisfactionc 1.90±.457 2.97±.419

Clinical
experience

Yes 1.96±.505
-.140 .888

2.77±.471
-2.361 .019

No 1.97±.450 2.92±.472

Job 
preference

Firefightera 1.96±.507

2.702 .046

2.90±.505

4.289
.006

(a>b, c>b)
Medical institutionb 2.25±.477 2.46±.457

Related industryc 1.95±.427 2.88±.414

Othersd 1.80±.518 2.78±.552

Economic
level

Low 2.02±.446

2.508 .084

2.87±.461

.164 .849Intermediate 1.98±.483 2.83±.043

High 1.81±.476 2.86±.443

Physical
condition

Poor 2.60±.553

6.806
.001
(a>c)

2.37±.427

3.031 .050Usual 2.12±.391 2.78±.418

Good 1.93±.472 2.87±.480

Personal
relationship

Poor 2.15±.502

3.799 .024

2.59±.332

2.106 .124usual 2.11±.477 2.75±.413

Good 1.92±.468 2.88±.492

Table 2.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34)

었다. 경제수준은 중으로 답한 경우가 56.8%(133

명)였고 건강상태도 좋다가 85.9%(201명), 대인관

계가 좋다가 75.6%(177명)로 답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았다.

2. 일반적 특성별 진로장애요인과 진로

정체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진로장애요인은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진로장애요인

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성별(p=.011), 진학동기

(p=.044), 전공만족도(p=.003), 희망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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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table 
type(n=68)

Multiple trial 
type(n=9)

Conventional 
type(n=74)

Unstable 
type(n=83)

F(p) Scheffé
M±SD M±SD M±SD M±SD

Career obstacle 
factors

1.82±.449 1.96±.650 2.00±.486 2.05±.451 3.110(.027) a<d

Career identity 3.10±.463 2.57±.427 2.68±.494 2.85±.476 12.494(.000) a>b,c,d

Table 3.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by types of career choice (N=234)

(p=.046), 건강상태(p=.001)와 대인관계(p=.024)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p<.05) 학년과 취득학점, 임상실습유무와 경제적 

상태는 영향이 없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높았고, 진학동기에서는 부모의 권유로 학과를 선

택한 경우에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취업률과 적성에 따라 선택한 경우에 진로장

애요인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각 군 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공만족도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

가 보통이거나 낮은 학생들보다 진로장애요인 점

수가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취업희망분야가 병원인 경우에 진로장애요

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와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에 진로장애요

인 점수는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Table 2>에 있으며, 학년(p=.003), 진학동기

(p<.001), 학점(p=.047), 전공만족도(p<.001), 임

상실습경험(p=.019)과 희망진로(p=.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p<.05) 성

별, 경제수준, 건강상태, 대인관계에 따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진로정체감은 1학년이 3학년에 비해 높

게 나타났고, 진학 동기는 적성과 흥미에 의해 진

학한 경우가 성적이나 부모님 권유, 취업률을 고

려해 진학한 경우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

다(p<.001).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해 만족한 경

우가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았고(p<.001), 임상실

습은 하지 않은 경우(p=.019)와 희망진로가 의료

기관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소방공무원과 산업체를 

희망하는 경우에 진로정체감이 더 높았다

(p=.006).

3. 대상자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

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

대상자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진로선

택유형은 불안정적 유형이 35.5%(83명), 관습적 

유형 31.6%(74명), 안정적 유형 29.1%(68명) 순이

었으며, 중다선택 유형은 3.8%(9명)이었다. 진로

선택유형에 따른 진로장애요인(p=.027)과 진로정

체감(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가장 높은 군은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이었으며(2.05점), 가장 점수가 낮은 

군은 안정적 진로선택유형(1.82점)으로 두 군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27). 또한 진로정체감 점수가 가장 높은 

군은 안정적 진로선택유형(3.10점)이었으며, 중다

선택 진로선택유형, 관습적 진로선택유형과 불안

정적 진로선택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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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Achieving 

score
Satisfaction 
of major

Career 
obstacle 
factors

Career 
Identity

Achieving score
-.264
(.000)

Major satisfaction
-.298
(.000)

.009
(.891)

Career obstacle factors
.004

(.950)
-.018
(.787)

-.320
(.000)

Career identity
-.160
(.014)

-.004
(.951)

.570
(.000)

-.670
(.000)

Table 4. Correla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of
paramedic students

Independent variable 
Career identity

B S.E.  t p R2 F(p)

Constant 3.358 .168 19.984 .000

.580
78.910
(.000)

Career choice type -.039 .018 -.099 -2.118 .035

Motivation of
university choice

.049 .016 .138 3.075 .002

Major satisfaction .213 .039 .257 5.434 .000

Career obstacle factors -.584 .044 -.584 -13.194 .000

Table 5.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identity of paramedic students

4. 일반적 특성,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

체감과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진로정체감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로는 전공

만족도(r=-.570, p<.001)와 진로장애요인 

(r=-.670, p<.001)으로 중등도의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학년(r=-.160, p=.014)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정

체감은 저학년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장애요인은 낮았다.

진로장애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전공만족도(r=-.320, p<.001)로 나타났으며 진로

장애요인 점수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공만족도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학년(r=-.298, 

p<.001)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가 낮

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학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학년으로

(r=-.264, p<.001),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점은 낮

아지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5. 진로장애요인 및 제 변수가 진로정체

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진로정체감에 영

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진로선

택유형(t=-2.118, p=.035), 진학동기(t=3.075, 

p=.002), 전공만족도(t=5.434, p<.001)와 진로장

애 요인(t=-13.194, p<.001)이었으며, 제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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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8.0%(R2 =.580)였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생각하는 진로

선택유형에 따른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을 알

아보고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에 대하여 알아보는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애요인은 

성별, 진학동기, 전공만족도, 희망진로, 건강상태

와 대인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진로장애요인은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하거

나 보통이라고 답할수록 장애요인이 많다고 하였

는데 이는 전공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

게 되고 이에 따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하여도 부

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또한 성별과 건강상태에서 

성별로는 여성이,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

을수록 진로장애요인이 많다고 여겼는데 이는 응

급구조사의 업무가  환자를 대하여 좋은 체력조건

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성 또는 건강이 좋

은 사람에 비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생각

이 진로장애로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학년, 진학동

기, 학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경험과 희망진로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진로정

체감은 학년이 낮을수록,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

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3, 17]에서는 학년이 높거나 나이가 많

을수록 진로정체감이 증가하는 것과 보건계열 학

생의 실습 전후 비교 시 진로정체감이 증가한 것

[18]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는 입학 시 만족도가 

높았던 학생이 실습을 통하여 갈등과 실망을 겪으

며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

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진학동기 

상 성적이나 부모님의 권유, 취업률 때문에 학과

를 선택하게 된 학생들이 응급구조사에 대한 막연

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가 지식을 습득하고 환자

를 경험하며 생명의 무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유추한다.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도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 

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Jo[20]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전공만족도가 장래 진로선

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희망기관에 따라서

도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의료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방공

무원이나 산업체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과에서 

조기퇴직과 높은 이직률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진

로정체감에 대한 연구[17, 21]가 시작된 것으로 볼 

때, 의료기관으로 취업하여도 소방과 비교하여 직

업이 안정화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체에 대한 

진로정체감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응급구조학과 학

생의 전통적인 진로인 소방과 병원과 더불어 산업

체로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였고 긍정적

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 후 다양한 방향

성을 제시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유형을 분석한 

결과, 진로장애요인은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의 

학생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원인으로 본인이 원하던 진로와 다르게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으나 학업의 과중함

과 생명의 무게에 대한 부담감 등 학과 자체가 가

지게 되는 어려움 때문이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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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공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취업

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거나 취업 이후에도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공적응도

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 차원에서 학과의 

학문적 특성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

록 대입전형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Kim[22]의 주

장을 뒷받침한다.

진로정체감은 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의 학생들에

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am과 

Ha[2]와 Kim[12]의 연구에서 안정적 진로선택유

형이 높은 진로정체감을 갖는다는 결과와 일치하

여 응급구조사를 생각하고 진학을 한 학생들이 학

과의 만족도도 높으며 자신의 가질 수 있는 미래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외의 진로선택유형의 학생

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진로정체감이 낮게 나타났

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나 멘토링 제도 등

을 통하여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어야 한다.

진로장애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학교생활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만

족도를 높이면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

들 것이다. 진로정체감은 저학년일수록,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낮을수록 높

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20세 이하 연

령에서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은 Choi[19]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전공만족도가 높

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Jo[20]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을 경험함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혼돈을 경험하게 되지만 전공만족도

가 높으면 진로정체감은 높아진다.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다중회귀분석

으로 시행한 결과, 진로선택유형, 진학동기, 전공

만족도와 장애요인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제 변

수들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진학동기와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8.0%(R2 =.580)였다. 진로정체감에 많

은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전공만족도인 연구

들의 결과[12, 20, 23, 24]를 볼 때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학습능력 강화, 긍정적인 

학과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응급구조사에 대한 

진로정체감 향상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응급

구조사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응급구조사라

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교생

활 중에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급구조사로서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

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직업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대학 진학 이전에 흥미와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대학의 각 학과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에 성

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닌 면접이나 적성검사 등

을 통하여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응급구조사가 되

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교내 분위기, 교수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학생들

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보다 학생중심적인 교육환

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구

조학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도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

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진로정체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한 것이나 표본의 크기

가 일부 대학교로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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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진로선택유형

과 진로장애요인,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

고 진로선택유형과 진로장애요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조사결과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여성, 부모의 

권유, 전공만족도가 낮음, 병원 취업,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진로에 장

애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적성과 흥미가 있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경험이 없거나 소방관이나 산업체로의 취

업을 희망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안정적 진로선택’을 하는 학생은 진로정체감이 

높고 ‘불안정적 진로선택’을 하는 학생은 진로장애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과 전공

만족도, 진로장애요인, 학년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장애요인은 전공만족도와 학년, 학

점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진로정체감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진로선택유형, 진학동기, 

전공만족도와 진로장애 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58.0%(R2=.580)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활 이전의 청소년기부터 대학진학

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안정적 선택을 할 수 있

도록 진로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정체감을 상승

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년별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임상실

습이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

도록 실습교육과정의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정체감을 높이고 학과의 전공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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